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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안전경영실 건설안전부 류화열부장(061-338-6541) / 제공일: 2021. 7. 28 (총 1매)

농어촌공사, 공사현장 폭염대비 안전관리 철저

◦폭염에 노동자 안전 최우선, 폭염 시간대 현장 작업 중지 
◦평야부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지구인 특성을 감안해 온열재해 예방 노력 

□ 한국농어촌공사(사장 김인식)는 최근 폭염경보가 계속됨에 따라, 공사현장 

노동자들의 온열재해 예방을 위한 열사병 예방수칙(물, 그늘, 휴식) 이행 

등 노동자 안전관리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. 

□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현장은 약 1100여개 지구로, 이중 62%가 

사업비 50억 미만의 소규모 지구인 것을 감안해 노동자들의 온열재해 

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침이다. 

□ 우선, 공사는 관련 법규*에 따라 폭염으로 발주 기관이 공사를 일시 

정지하면 정지 기간만큼 계약기간 연장이나 계약 금액조정과 시공 

지체기간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등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. 

  *공사계약 일반조건(계약예규) 제23조(공사기간 연장시 실비 점위 내 보상), 제26조(태풍홍수 기타 악

천후 등 불가항력의 경우 계약기간 연장가능),제47조(재해방지 등을 위한 응급조치로써 공사진행을 
일시정지 가능)

□ 또한, 폭염특보 발령시 시간당 10분에서 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을 

배치하고 폭염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현장 작업 중지 이행을 

강력히 권고할 계획이다. 

□ 김인식 사장은 “우리 공사 사업지구는 대부분 그늘이 없는 평야부에 

위치하고 있다”며 “이런 사업적  특성을 감안해 실외작업을 주로 하는 

건설노동자들이 폭염에 온열재해를 겪지 않도록 폭염시간대 공사 일시 

중지나 작업시간을 신축적으로 관리하는 등 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

다하겠다”고 말했다. 


